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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자원경제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에너지경제연구」 발간 10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특별히 자리하신 한국

환경경제학회 박완규 회장님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준현 원장

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술지「에너지경제연구」는 에너지 및 자원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에게 학술적,

정책적 연구분석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2002년 12월에 발간

되었습니다. 이후 10년간 「에너지경제연구」는 에너지경제 분야의 연구 활성화와 전

문화를 도모하고, 학술적 교류기회를 확대하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저로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학술지 편집위원으로 재임했던 인연으로,

「에너지경제연구」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가 

지난 연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을 때, 그동안 에너지경제연구 발간에 

기여해 온 전문가 및 자원경제학회 여러분들의 노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커다란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에너지의 자주공급 여건이 열악한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의 안정적 확보와 이용효율성 제고가 에너지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자리매

김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국제에너지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어 시장친화적인 가격체계의 확립과 장기 안정적인 수급 정책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금년 초 발생한 일본 원전사고는 세계 각국의 에너지믹스정책을 재검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상의 장기 에너지수급정책을 재

검토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인식하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자원경제학회는 「에너지경제연

구」발간 1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포럼의 주제를 현재 에너지정책 분야의 최대 현안

인 ‘에너지 가격체계’와 ‘장기 에너지믹스 정책’로 잡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믹스



점검반을 구성하여 에너지정책의 장기방향을 구상중에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학

계 및 연구계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시각에서 동 이슈를 조망해 보는데 그 의의를 찾

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발표와 토론으로 그 막중한 정책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

만, 조만간 정부가 결정해야 할 장기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착안사항과 검토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포럼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과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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